
문서번호 복지정책과-6567

결재일자 2015.3.19.

공개여부 대시민공개

주무관 복지기획담당복지정책과장교육문화복지국장

한미경 이병성 민지선 03/19
도일환

협 조

찾아가는 「보건·복지플래너」 찾아가는 「보건·복지플래너」 

지원대상 확대관련 관계부서 회의 결과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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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문화복지국

복지정책과



① 보건·복지플래너 사업에 장년층, 아동․ 청소년 포함 관련

찾아가는 「보건·복지플래너」 찾아가는 「보건·복지플래너」 

지원대상 확대관련 관계부서 회의 결과보고

2015.3.2.(월) 마을․복지․사회적 경제회의시 “보건·복지플래너 사업 대상

을 기존 어르신외에도 추가로 장년층, 아동·청소년 플래너까지 확대 운영방안

검토” 구청장님 지시사항과 관련, 관계부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타

당성 및 추진 방안을 논의 하였음.

Ⅰ 회의 개요

❍ 회의일시 : 2014.3.13.(금) 14:00

❍ 장 소 : 자원봉사센터 회의실(7층)

❍ 참 석 : 복지정책과, 여성가족과, 교육청소년과, 시범사업3개동,

일자리경제과, 보건소, 아동청소년센터, 예비운영1개동

❍ 안 건 : ① 플래너 사업에 아동, 청소년, 장년층 포함 관련

② 플래너 사업 전산화 작업 관련

Ⅱ 주요 회의 내용

▢  장년층 포함 검토

❍ 장년층의 주된 욕구는 일자리와 경제적인 부문으로 지자체에서 자원 확보의

한계가 있어 포함하기 어려움

▢ 아동·청소년 포함 검토

❍ 아동․청소년을 돌봄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

사항으로 성북구 198천세대 전수조사 필요

❍ 성북구 초등학생 2만5천명중 1만2천5백명(맞벌이가 50%)이 돌봄을

필요로하나,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수용되는 인원이 1천1백명, 지역아동센터에서



② 보건·복지플래너 전산화 작업 관련

8백~9백명으로 총 2천명 만이 돌봄 수혜 대상임.

- 초등학교에서 1만5백명의 돌봄 관련 설문지 회수율이 10% 내외임

❍ 지역아동센터에서 통․반장을 활용하여 아동·청소년 돌봄을 필요로 하는

기초조사를 기 실시한바 있으나 응답율 미비와 통․반장의 협조가 잘 이루

어지지 않아 욕구 기초자료가 없음

❍ 욕구대상 발굴과 더불어 지역아동센터나 작은 도서관과 같은 지역자원

인프라 구축 절대적 필요

▢ 종합 검토 결과

❍ 돌봄 대상이 되는 아동·청소년 가정은 대부분 맞벌이이기 때문에 만날 수

없어 수요처를 발견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통․반장을 활용한 돌봄

대상자 발굴 필요

❍ 아동복지센터와 동 마을복지센터, 학교, 교육청 등의 교육관련 허브역활과

사례관리 네트워크 망 구축 필요

❍ 빈곤 위기가정을 방문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·청소년, 장년층을 사례관리

담당이 위기가정 복지플래너에 포함시켜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

❍ 사회복지통합망과 엑셀자료를 통합하여 욕구를 분석하고 자원을 만들어

연계 할 수 있는 상세하고, 구체적인 전산작업 필요

❍ 기타 범위를 보완하여 범위를 좁히고 상담내용을 기재하여 분석할 때 필요한

자료로 사용

❍ 복지분야 욕구는 기존 엑셀자료를 이용하여 파악하고, 보건분야의 욕구 파악은

용역을 통하여 하기로 함

※ 관련 사진


